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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103skcc .o rg    103skccusa@gma i l . 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 무 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나해) 연중 제30주일 

   때로는 영혼이 환희와 감사에 넘쳐 하느님 앞에 활짝 

피어 노래를 부르는 적도 있다.  또는 그리움에 못이겨 

부르짖는 수도 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두 손과 팔을 

펴듦으로써 그 심정을 한껏 호소하기도 하고 애타는 마

음을 축이기도 한다. 

   아니면 자기 자신의 존재와 소유 모두를 모아 제 손

으로 하느님께 조촐한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때도 있다. 

이럴 경우에 인간은 손과 팔을 가슴 위에 십자가의 형

상으로 얹게 된다. 

   손의 말이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다. 하느님

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영혼을 들

고 다니기 위해서”라고 교회는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언어인 이 손을 존중하지 않

을 수 없다 손은 영혼의 내밀을 말해준다. 그러나 또한 

마음의 해이와 잡념과 그밖에 좋지 못한 것도 드러낸다.  

그렇다. 손을 바로 지녀야겠다. 그리고 내 속마음이 밖

으로의 표현인 손과 일치하도록 힘써야겠다.  

   생각해보면 찔리는 말이기도 하다. 하기에도 거북한 

소리이다. 그럴수록 더욱 귀담아듣고 지켜야 하지 않겠

는가. 손이 한갓 허영의 노리개가 되어서야 쓰겠는가. 

하느님이 주신 몸이 영혼의 뜻을 진실로 밝혀주는 언어

가 되어야겠다. 

 

손 (3)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시편 126, 1-2. 2-3. 4-5. 6)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 

    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 

    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 

    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 

    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we are  

    filled with joy.              (Psalms 126:1-2. 2-3, 4-5. 6) 

○ When the LORD brought back the captives of Zion,  

    we were like men dreaming. Then our mouth was 

    filled with laughter, and our tongue with rejoicing. ◎ 

○ Then they said among the nations,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we are glad indeed. ◎ 

○ Restore our fortunes, O LORD, like the torrents in the 

    southern desert. Those that sow in tears shall reap  

    rejoicing. ◎ 

○ Although they go forth weeping, carrying the seed to 

    be sown, They shall come back rejoicing, carrying  

    their sheaves. ◎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4:30pm 

주일 8:30am - 1:30pm 

입당 : 271   파견 : 438 



 

본당 소식 

▶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일시 : 11월 1일(금), 오전 9시 30분 

 

▶ 위령의 날 미사 

    일시 : 11월 2일(토), 오전 9시 30분 

 

▶ 요셉회 모임 

    일시 : 10월 27일(주일), 교중미사 후 

  

▶ 10월 M.E. 쉐어링 (사제의 달) 

    일시 : 10월 27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유아실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일시 : 11월 3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독서자 교육과 모집 

    일시 : 10월 27일(주일), 오후 12시 20분 

    장소 : 성전 

    새 독서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례교육 

    독서자 교육 후에 전례교육이 있습니다. 

    전례봉사자들은 모두 참석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 일광절약 시간제 해제 (Daylight Saving Time Ends) 

    11월 3일(주일) 일광절약 시간제가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주일 새벽 2시를 기해 시계바늘을 1시간 앞당긴  

    새벽 1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Virtus Training 

    일시 : 11월 3일(주일), 오후 2시 - 5시 

    장소 : 강당            

    대상 :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자, 사목위원 

    문의 : 주일학교 교장 송현지 레이첼  ☎ 310-658-4489 

     

▶ 남가주 한인성당 합동위령미사 

    일시 : 11월 9일(토), 오후 12시 30분 - 3시 

    장소 : 홀리크로스 묘지 

     

▶ 공방 건물 철거 공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공방 건물과 주위 시설을 10월 말  

    철거할 예정입니다.  

    공방 안에 버려둔 개인 물품을 기한 내에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철거시 모두 폐기처분 합니다.    

 

▶ 연령회 위령기도책 반납요청 

    백삼위 성당 소유 ‘위령기도’ 책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가져가신 교우분들은, 모두 성당사무실에 즉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  무  금  $      4,750.00  

주일헌금  $      2,545.00  

감사헌금  $      1,000.00  

장례미사  $        200.00  

   $      8,495.00  

김성택 김원모 김원호 김재희 박토니 반정이 신성주 

오수인 유철희 윤   철 윤선희 이민상 이재준 이호미 

임연조 임종택 지경수 최승진 최영신 홍석인  


